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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13)

최 말 옥

(경성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통한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

였다. 면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8명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면접한 뒤 Van Manen(밴 매넌)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

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과정이었다. 양육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인 것

으로 해석되었다. 이 의미는 Tennyson(테니슨)이 주장한 소유의 개념이 아닌 松尾芭蕉(바쇼)의 ‘바라

보기’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개념은 Goethe(괴테)의 존재의 개념에서의 ‘바라보기’이다. 경계선 지적기

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아동을 키우면서 자신의 틀 안에서 키우고 싶었지만 많은 갈등과 마음 속 전

쟁을 치르면서 내 아이가 아닌 아동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느리게 가는 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

고, 아이를 이해하며, 아이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함을 경험한 

것이다. 

주제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양육 경험, 현상학적 연구, 소유, 존재

1. 서론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Boderilne Intellectual Functioning Children)1)은 지능검사 결과 평균을 중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B00433).

1) 학자들 중에는 지적기능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경우 경계선 지적장애로 칭하기도 하지만 연구자
는 장애라는 개념보다는 기능상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으로 명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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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준편차 -1과 -2사이인 IQ 70과 85사이에 속하는 범주로 분류되는 아동들이다. 이 아동들은 일

반교육과 특수교육사이의 틈 사이에 있으면서(Shaw, 2008: 29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

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은 교과에서의 어려움과 행동문제들이 함께 나타나야 비로소 부모가 걱정

하기 시작하므로(신종호 외, 2005: 299) 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특별한 문제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늦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동의 태도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로 아동 대부분의 부모들도 특수교육을 주저하고 있었으며

(Karande, 2008: 795), 장애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신과적 문제를 이중적으로 가지지 않는 한, 

말이나 언어로써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Paniagua and De Fagio, 1983: 250)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은 조기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

으로 인하여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있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

화되어가고 있다(박주연․이희광, 2011; 박호주, 2012; 부경희, 2012; Cantwell et al., 1996).

그런 아동들 중 일부는 자라면서 사회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정신과적 장애가 비장애인보다 두드러

지게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신경증, 물질남용, 성격장애의 비율은 증가하였다(Hassiotis et al., 2008: 

95). 또한 전체 지적장애인에 비해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 주의집중 관련 문제,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

결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차적인 문제점들을 보이지만(신종호 외, 2005: 303-311; Borthwick 

and Eyman, 1990; Barlow and Durand, 1995),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공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들이 나타내는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행동들은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Handen et al., 1997: 293) 개입의 초

점이 잘못된 경우도 많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인식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의 인식정도

에 따라 자녀의 상태를 현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현실보다 덜 심각하게 받

아들이는 경우도 있다(Mcloughlin et al., 1987). 오히려 부모들은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

한 채 문제의 원인이 능력이 아닌 태도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아동을 혼내거나 무리한 학습을 시키

는 경우도 많다(이재연․한지숙, 2003). 무리한 학습과 체벌과 같은 방법은 효과적 방법이 되지 못하

기 때문에 일부 아동들은 일반학급에 적응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으로 가거나(박주연․이희광, 2011: 

20) 대안학교로의 전학을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과정에서의 상호작

용은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박주연․이희광, 2011:21), 아동의 지능과 

행동이 느리더라도 자아존중감이나 정체성의 회복, 사회적응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더 넓은 영역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애정적 양육태도일 때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김

선영, 2002), 부모가 자율적 태도로 대할 때 일반적인 사회성,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

므로(한옥희, 2006)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의 삶도 윤택해지도록 노력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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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자녀를 양육하

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태도의 변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들에게 일방적인 양육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그들의 양육경험

을 토대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변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상의 본질 구조를 탐구하고 밝혀내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특성(Barlow and Durand, 1995; Vuijk et al., 2010)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아동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부모에 대한 연구(Fenning et al., 2007)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아동의 행동에 대한 재해석을 주장(Handen et al., 1997)하거나 공적인 서비스의 필요성(Hall et 

al., 2005; Emerson et al, 2010)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프로그램의 효과(Nestler and Goldbeck, 2011)

를 검증하여 왔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박주연․이희광, 2011; 

Simmerman et al., 2001; Poston et al., 2003)이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수용의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므로 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개입 필요성을 (Chang and McConkey, 2008) 주장

하기도 한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지능의 정상분포를 고려할 때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

구 비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

성을 연구(정희정, 2006; 정희정․이재연, 2008)한 것과 놀이와 치료를 통한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김양오, 2001; 정문순, 2004; 김남희, 2010; 박호주, 2012)한 소수의 연구 외에는 직접적인 연

구들이 없는 현실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장애, 학습장애, ADHD의 인구 비율이 각각 

2%, 4%, 4-5% 임을 고려할 때 매우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정희정, 2006:2).

그러한 의미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서의 본질을 탐구하여 경계선 지

적기능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위한 실천적, 정

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양육 경험의 과정과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의

미는 무엇인가?

둘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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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1)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1) 특성

미국의 지능장애와 발달장애 협회는 지적장애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

행동과 지적기능에서의 한계로 인해 특징되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chalock et al., 2007: 118; 

Vuijk et al., 2010: 955-956 재인용). 학습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대부분 호소하는 문제이다. 경계선 지

적기능 아동의 경우도 27.3%에서 작업이 늦어지고, 92.7%에서 쓰기의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Vuijk et al., 2010: 956). 이것은 공간․시각에 관한 작업 기억과 수행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 학습

활동을 완수하는 어려움과 지시를 기억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이다(Alloway, 2010: 454).

어떤 사람이 지적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Q점수에 기초하여 분류된다. 하지만 IQ점

수에만 의존하는 일차원적 접근은 다른 차원을 배제하여(박승희 외, 2011: 113-115) 정신지체가 아닌 

아동을 정신지체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조장하였다(신종호 외, 2005: 12). 

그리하여 지적장애의 진단에서 IQ외의 다차원적 평가기준이 중요시되었다. 즉, 지적능력, 적응행동, 

참여, 상호작용과 사회적 역할, 건강과 맥락요소 같은 차원에 근거를 둔 다차원 구조로 재정의되면서

(Luckasson et al., 2002; Soenen et al., 2009: 433-434 재인용) 측정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다차원적 

분류체계는 인간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묘사하는데 긍정적

으로 기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박승희 외, 2011: 115). 경계선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지역사

회활동, 자기관리, 가정생활과 업무상황에서 지지를 필요로 한다. 기능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과이다.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들은 많은 요인들에서 생겨날 수 있다. 아동들은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갈등을 해결하며, 지시를 따르고, 대화에 참가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ussel and 

Forness, 1985; Epstein et al., 1986). 몇몇 특정 문제 영역들로는 파괴적 행동, 주의집중 결핍, 낮은 

자아존중감(Polloway et al., 1985), 과잉행동(Polloway et al., 1985), 산만함과 기타 주의집중 관련 문

제들(Epstein et al., 1986), 대인간 인지적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Healey and Masterpasqua, 1992) 

등이 포함된다(신종호 외, 2005: 311-312).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연구 동향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장애범주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군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지능의 특성(Schalock et al., 2007; Vuijk, et al., 

2010), 학습의 특성(Vuijk et al., 2010), 적응상의 어려움(Russel and Forness, 1985; Epstei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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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Borthwick and Eyman, 1990; Barlow and Durand, 1995), 문제행동(Polloway et al., 1985; 

Epstein et al., 1986) 등을 연구하였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인 도구 실행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종종 무시되어 오기도 하였다(Shaw, 2008; 291).

기존 연구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하위범주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

(Polloway and Smith, 1983)은 10여 년 전에 경도지적장애보다 더 낮은 기능을 보이고 있었던 아이들

이 지금은 경도지적장애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소수자 집단

의 아동들이 나타내는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행동들은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며 관심을 유도

하는 행동이며(Handen et al., 1997:293), 어린시기에 자주 나타나고 증가한다는 것이다(Joyce et al., 

2001; Soenen et al., 2009: 434 재인용). 행동문제가 나타나는 유형도 내면화하는 유형과 표면화시키

는 유형으로 나누어진다(Soenen et al., 2009: 439-440). 그러므로 ADHD아동과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들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Dunn(1968)이 말한 것처럼 

경미한 학습문제를 가졌으나 교육가능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왔던 아동들을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것보

다 문제해결 능력을 개선시키는 집단훈련을 활용하였을 때 문제행동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Nestler 

and Goldbeck, 2011: 238-239)이 좋은 예일 것이다.

실제 지적장애아동 집단과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집단과의 SDQ(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2)조사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점에 의해 노출되는 

두 집단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기능의 다양한 영역(행동문제, 정서문제, 또래문제 등과 같은)

에서의 집단 차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점이 정신건강을 야기하는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Emerson et al., 2010: 585). 지적기능의 한계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특히 빈곤한 가운데 경계선 지

적기능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공중보건과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을(Emerson et al., 2010: 

584)시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경우 자라면서 정신과적 장애에서 주요한 사회적 약점(약물 남용 

등)을 보여주었으므로 이 집단의 상태에 대해 더 인식해야 할 것이다(Hassiotis et al., 2008: 95). 이는 

아동기 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줌으로 인해 성인기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

이다.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과 반응을 나타내는 

문화방식이며(Fishbein and Ajzen, 1975),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

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Schaefer, 1961).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며, 아동은 부모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 성공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

2) 부모님을 대상으로 질문한 도구



196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 1 호

를 갖는다(Islay et al., 1999; 강현정, 2006 재인용). 실제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들의 동기 지

향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은 반복된 실패가 가져오는 악영향이다. 부모의 양육과

정에서 아동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패를 딛고 일어

설 수 있도록 반복된 성공을 통하여 충분한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경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신종

호 외, 2005: 308; 신현기 역, 2008: 292).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 또는 요구에 민감하지 못할수록 또래 관계에서 피해 집단이 되기 

쉽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다(Smith and Sharp, 1994). 이는 부모의 따듯하며 애정적인 태도, 친

구와 가족의 수용적 관계를 지속하는 아동들은 자기신뢰감을 가지고 일정한 사회적 결과를 이루어

냄을(Hall et al., 2005:171)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포함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하지만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졌거나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70%는 자신의 아이들의 정

서적, 행동적 기능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설명하였다. 이들 부모들 중 40.8%는 문제

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전문적 도움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은 70.6%였고, 전문적 도움을 자

주 찾는 사람은 55.2%였다(Douma et al., 2006: 1232).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스타일로 보이는 것보다 덜 긍정적이고, 덜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Fenning et al., 2007). 아울러 부모들은 과거에 아동들의 소아 정신의학적 문제를 감지하였거나 부정

적인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아동들이 불안, 우울의 문제를 가질 때 도움을 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이 문제해결을 원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평가와 관련되어 

도움을 찾는다는 것이다(Douma et al., 2006: 1232). 그러므로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개입서비

스가 필요한 것이다.

부모에 의한 양육태도가 장애나 결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론적 관점을 주장하기 보다는 부모가 

아동으로 인한 정서적 상실과 결핍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하여 개인내적, 생태 체계적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는 경향이 많다(Turnbull et al., 198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들의 행동은 부모에게 일시적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결혼과 가족관계를 와해시키는 결

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Fuller and olsen, 1998; Gray, 2002). 그렇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돈독해져 가는 가족관계를 보고하기도 한다(Poston et 

al., 2003). 아동양육에 있어 많은 아버지가 표현하기 보다는 위축된 느낌으로 대처하지만 어떤 아버지

들은 양육에 더 많이 개입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여하기도 한다(Simmerman et al., 2001).

하지만 부모의 긍정적인 인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부모들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불안, 노여움, 분

노, 슬픔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토대로 아동을 인정하고 아동의 성장

과 발달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될 때 가정에서의 치료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최영하, 2002: 107).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경우 긍정적 지각보다는 어

머니의 고통과 관련된 부정적인 지각을 발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은 수용 

과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판단과 같은 양방향의 수용 과정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이다. 수용의 과정을 개선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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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부모에 대한 지지적 개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ang and McConkey, 2008: 

45-46).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Davis, 1985).

3. 연구방법

1) 연구자의 선 이해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학교사회복지 현장의 슈퍼비전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들

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은 아동과 가족

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나 사회복지사 본인들도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어머니들

에게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고 변화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

서 연구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힘들고 무

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이 다 부

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

인 지각을 가지려 하지만 인식의 부족으로 경험을 재구성하기가 힘들 것이라 추측하게 되었다. 하지

만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한다면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새로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 자료수집과 윤리적 엄격성

자료는 참여자의 면접과 관련 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면접 시에는 녹취를 하였으며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면접의 진

행보다도 면접의 대상자를 찾는 것이 힘들었다. 연구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소아정신

과병의원, 학교, Wee-center 등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으로 진단받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 

부모님을 추천받았다. 이는 학습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을 시작한다는 선행연구에 

의한 것이다. 추천 받은 사례 중 연구목적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선 이해를 바탕으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양육경험을 탐색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의 경험을 단순히 상

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추천받은 참여자 15명 중에서 전화 접촉 시 거절하신 3명, 아동의 특성이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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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아동성별 아동의 학년 아동의 현재 치료 상황

1 a모 남 초6 약물치료/복지관 프로그램

2 b모 남 중2 약물치료/운동

3 c모 여 중1 -

4 d모 남 중1 복지관이용

5 e모 남 초5 약물치료/복지관이용

6 f모 여 중1 심리치료

7 g모 남 초4 인지치료

8 h모 남 초6 사회성훈련

로 한정되거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명, 건강상태로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9명으로 1회 면접을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상담실, 치료실,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상담실, 복지관 프로그램실, 아동의 가정,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1회 면담 진행 

후 2회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1명은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외하여 최종 연구 참여자는 8명이었다. 연

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과 1회 면접 후 3일이 지나

기 전에  녹취자료를 읽고 다음 참여자를 만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앞의 참여자들과 지속

적인 비교를 하면서 면접에 임하였다.

8명의 1차 면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머니들의 대략적인 경험을 토대로 의미주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였다. 이후 2차 면접을 진행하면서 정리한 의미주제를 통해 연구자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어머니의 경험이 충분히 녹아들도록 배려하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2차 

녹취자료를 완성하고 난 뒤 가장 전형적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3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가 6분과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에게도 지속적

인 자문을 얻으면서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질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

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Van Manen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1단계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

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읽었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거나 경우에 따라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2단계는 기술내용을 의미단위로 구분하는 과정으로 어머니들의 경험에 대한 견

해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주제적인 것’(신경림․안규남, 1994)을 구분한 다음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체험의 본질을 포착해 텍스트로 표

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하는 동료들의 의미단위 분

석과 비교분석하였다. 3단계는 의미단위들을 주제와 주제적 진술들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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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제
다른 아이들보다 딱 한 템포씩 늦다. 

늦는 아이

못하는 
아이에 
대한 
욕망

벙어리인 줄 알았다.
발달이 늦었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답답했다.

답답한 아이수 계산이 안 된다. 거스름돈을 잘 챙겨오지 못하였다
소풍의 뜻을 몰랐다
엉뚱한 짓을 한다.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친구관계가 안됨
유치원 부적응, 
남들은 착하다고 하는데 어리석어

어리석은 아이
돈을 아들들 다 나눠줘 버리고
한번 안 하는 것은 절대 안 한다.

고집이 센 아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을 조리 있게 못함

아이특성에 대한 인지
아이에 
대한 
수용

폭력적, 이상한 행동

어린이집이나 학교선생님의 조언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4단계는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3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경험에 대하여 시간대별 흐름에 따른 상황적 

구조기술로 표현하고 전체 흐름에 따라 주제들을 일관성 있게 재구조화했다. 게다가 분석된 자료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을 그쳤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박사 2명, 박

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 질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동료와 함께 의미를 구성하면서 타당도

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1)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과정이었으며, 현상을 통한 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임을 알 수 있었다. 체험은 직접적

인 현상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현존으로서 반성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신경림․안규

남, 1994: 57). 그러므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 의미에 대한 파악은 본래의 풍부

함과 깊이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지나간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서 의미 있는 것을 포착해 반사적으로 되살리기 위해(re-living) 텍스트로 표현

하였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의 양육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여 텍스트한 주제는 5개, 구성요

소는 19개, 하위구성요소는 73개로 <표 2>와 같다.

<표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주제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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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나 주변 사람

과정

복지관에서 연락 옴
복지관에서 연락 옴
경계선 지적장애

아이특성에 대한 검사
경계선 지적장애+ ADHD
경계선 지적장애+우울증
경계선 지적장애+간질
잠을 못 잠, 불안 , 안절부절, 눈물이 남

아이특성에 대한 반응
매를 때림
부부싸움
일을 하며 스트레스 품
그냥 흘러 보냄
교육을 통한 이해

느린 아이에 대한 이해
학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음
죄책감과 후회
칭찬을 많이 하려 함
점수에 대한 좌절

학습의 수준 

보폭
맞추기 

책을 아예 안 보려 함, 수업시간의 엉뚱한 행동 

나무 그림이 변화가 없음
학년이 올라올수록 친구 못 사귐

관계의 어려움

친구들이 뭘 사다주면서 친구 사귐
학교선생님께 친구 사귀기를 부탁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놈
어른이 억지로 친구관계 맺어줌
왕따를 당함
친구 사귈 필요가 없다고 함
20-30점 정도의 점수, 초4학년이 되면서 학습이 안 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학습에 대한 갈등

내려놓
는 
고통

과외, 학원을 보냄, 엄마가 먼저 공부하고 가르침, 스
트레스를 받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특수학급에 대한 제의

특수학급에 대한 갈등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함
보호를 받기도 하나 수준차이가 남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위해, 주변
에서 권해서

장애등급에 대한 갈등
장애인이라고 놀림 받음, 장애등급이라는 소리 자체가 
엄마에게 충격을 줌

학교선생님의 아동에 대한 칭찬, 우리 아동만 챙길 때

천사와 악마의 소리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
선생님의 무관심, 엄마를 만나주지도 않음
아이가 떨고 있는데도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 함
영화보거나 등산가는 것

도움의 손길

소유가 
아닌
바라
보기

다른 사람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친구들과의 1박 2일 캠프
학교 선생님의 칭찬과 관심
사회성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
약물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학습을 포기 내 마음 다스리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201

그래도 큰소리 냄
회피

마음 비우는 게 힘듦

부부사이가 안 좋을 때 힘듦

아이들이 만족했으면

엄마의 간절한 희망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당당하게 말했으면
일반아동들과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왕따를 안 당했으면
중학교를 보내려 하니, 고등학교를 보내려 하니

여전히 불안한 미래
군대에 대한 걱정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1) 못하는 아이에 대한 욕망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늦는 아이, 답답한 아이,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 어리석은 아이, 고집이 센 아이였다고 진술하였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는 것이 많고, 발달이 늦거나 유달리 고집이 센 아이여서 다른 아이들

과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였다. 남들은 우리 아이를 착하다고 하지만 수 계산이 안 되어 거스름

돈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던지, 돈을 다른 아이에게 다 나누어 줘 버리기도 하고 소풍의 뜻을 몰라 김

밥을 챙겨가지 않아 당황하게 하는 어리석으면서 답답한 아이이기도 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못

하고 느린 것이 아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출발부터 다른 느린 아이였으며, 발달상 다

를 수밖에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다른 정상 애들보다 딱 한 템포씩 늦다 그 생각 정도 그래서 뭐 많이 걱정도 안하고 그냥 그 정도

는 늦을  수 있으니까 애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주위에 어떤 애가 이제 만약에 뒤집었다 

이러면은 어.. 우리 애는 그럼 좀 있으면 뒤집겠구나  ..근데 5살 정도 됐을 때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위에 가서 못 찾는거에요 그 부근까지 

갔는데 바로 지 주위에 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무슨 색깔이고 뭐고 가져오라

고 해도 가져오지를 못하더라고요 (f모1-6-18)3)

소풍의 뜻을 모르니깐 선생님이, “내일 소풍간다!” 이러믄 다른 아들은 소풍의 뜻을 아니깐 

“와~~!!!“ 이라는데 야는 소풍의 뜻을 몰라노니까는 뭐 소풍이 뭔지 모르고 긍께는, ...지금은 또 안 

그러거든. 그 소풍의 뜻을 아니깐. 인쟈 엄마, 와 가꼬 김밥싸줘, 뭐 싸줘, 뭐 하거든. 그 당시 같으믄 

그 뜻을 모르믄 물어 본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기 의욕이 없으니깐 엄마한테 물어보도 안하고 긍

께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는 또 정상적으로 수업을 또 해가꼬 학교를 보내고. 긍까... (d모 1-16-7)

3) 이 표시는 f어머니의 첫 번째 면담녹취록, 6페이지, 18줄부터 시작되는 내용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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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에 대한 수용과정

아동을 보살핀다는 것은 아이특성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에 대한 욕심과 무지 속에서 

아이행동을 통해 배워 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아이를 어떻게 보살피는 것이 좋은

지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내가 소유하려함으로써 아이를 

파괴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① 아이 특성에 대한 인지

아이는 답답하면 지가 지 머리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말도 조리 있게 못한

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가만히 있다.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늘 답답하고 혹시나 

우리아이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냈다고 한

다. 그러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선생님이 아이가 발달이 늦다거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병원을 권

하였다. 혹은 동생이 조카가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 아이의 상태

를 인지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아동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도 있다. 

1학년 때는 그런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대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애가 굉장히 그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 남들 

보기에는 다 뭐 정상적이지요 근데 행동에서 나오는 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냥 아무래도 뭐 흔히 말

하는 2%, 3%가 이렇게 부족하다거나 다르다거나 예.(f모1-8-12)

‘엄마, 나 어디서 내렸는데 잘 못 찾겠고 어떻게 하꼬’ 이라믄 전화 몇 번 오더라. ‘니 지금 어딘데’ 

그라믄 ‘엄마, 여기 어디어디고, 집을 못 찾겠다.’ 그라믄 ‘그기서 쭉~ 올라와’ 이라거든예. 그라믄 찾

아 오더라고예. 찾는 거는 문제없고예. 좀 되게 인쟈 말이 좀 늦고, 행동이 조금 늦고, 또 저 뭐라노, 

애정 표현? 표현이 좀 못 한다 해야겠지요? (c모1-14-11)

② 아이특성에 대한 검사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부모님 스스로가 판단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지능검사를 받았다.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

능이외에도 ADHD, 우울증, 간질 등이 병행된 경우도 많았다. 

네 생소했고, 잘 몰랐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제애가 경계선 지적장애 라는 생각보다는 지적으로 늦

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하게 경계선 지적장애라는 이런 말 하기

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쯤 해서 약물치료를 시작했었어요......(지능검사는) 그때 75 정도 

나왔었어요(b모1-3-7). 

그러니까 언어하고, 미술 치료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언어는 제가 옮겨가지고 안 하고 미술

은 선생님한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안하거든요. 이제는요....거기서..소개를 해줘가지고 병원에서 검사

를 했거든요. 경계선 지적장애라고...(지능은?) 지능은..7세?.....(g모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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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치료를 방문했더니.... 아이큐는.....이게 7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근데 이아이가 70은 넘어

요......그래 장애는 안 됩니다......근데 ....이 행동하는 자체가 장애가 됩니다.(c모 1-9-38)

③ 아이특성에 대한 반응

아이가 심부름을 시켜도 거스름돈을 못 챙겨오는 답답한 행동들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날이 많아

졌다.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여 혼이 나거나 매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어머

니들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였다.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적

도 많았다. 심지어는 옥상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늘 불안하고 안절부

절 못하며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게 된다. 스트레스를 풀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 여전히 그냥 그 상태인 경우도 많다.

우울증이 오드라고예. 막 그래가지고 옥상에 가가 마 여기 말고 딴대  옥상에.. 옥상에 가가 마 

막~~소리를 질렀으예 마 막!.. 그래도 마음이 벅차가지고, 내가 저런 애들을 어이 키우노 막.. 그래 

......그래가...내가아..인쟈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자는 거보면 

정~말 눈물 나와예(a모 1-3-12)

그냥 스트레스를 어떻게 못 푸는, 밤에 어떻게 잠이 안 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고등

학교문제가 다가오니깐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풀지를 못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것 같아요. 그러다가 

걱정이 되니까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또 자고(b모1-18-15)

④ 느린 아이에 대한 이해

엄마들은 병원이나 치료실을 다니거나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러한지에 대한 교

육을 받게 되는 기회들이 생겼다. 그동안 학습이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왜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

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아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만

이라도 자랄 수 있으리라 여기며 공부를 더 시키기도 하였다. 아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포기하면서 이전보다는 학습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되

었다.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느린 아이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

였다. 그러면서 후회도 들기도 한다.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거나 보행기에만 앉혀놓고 이야기를 안 

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설명

하고, 칭찬을 하려고 한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믄 아가 그, 더 못 이겨 나가죠 그!~ 근데 우리 집에 그러면 내가 항상 웃

고~ 때리지는 않합니더. 되게 열 받을 때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슴에 참 많이 남거든예. (c

모1-11-5)

지가 칭찬,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잘해요. 잘한다~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말 잘 듣

고...(g모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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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폭 맞추기

아동을 키우면서 병원이나 치료실을 찾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학습의 어

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구관계였다. 그 중에서도 친구관계는 어머니가 도와주기가 힘든 사항이라 

더 불안하고 두려웠다. 학습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되지만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혼자 있는 

것을 보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아이를 보면 어리석어 보이다가도 안타깝다. 어

머니들은 학습보다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기를 갈망하였다.

처음보다 지금은 무조건 윽박지르기보다, 욕심을 내기보다 아이의 수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보

폭을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아이를 끌고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이의 보폭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때로는 성질이 급해 앞서기도 하지만 그 곳에서 아이를 쳐다보며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① 학습의 수준

10점, 20점, 30점의 시험점수를 받아오는 것은 어머니들을 좌절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기죽는 일이

다. 수업시간에도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엎드려 자는 것이 속상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나무와 

지금 그린 나무가 똑 같은 것처럼 변화가 없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다. 지능검사점수가 자꾸 내려가 

희망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구구단도 외우고 받침은 틀리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쓰는 것에 만족

하며 지내려 한다.

네. 문장을 이해를 못 해요......책은 아예 안 봐요.(g모1-21-7)

뭔가 만들고는 싶어 하지만 지가 지뜻대로 그게 잘 안되니깐, 쉽게 짜증을 내고, 그다음에 지가 완

성한 작품도 지 또래보다 낮은 작품, 칭찬해주지만 일단 그렇게, 지금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

고 지꿈이 화가라면서,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그림 캐릭터 계속 그리고, 또 얼마 전 **원장님한테 가

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깐, 나무를 그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나무나 지금 그린 나무나 똑같

드라고예, 그렇게 지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서도, 그렇더라고예(b모1-4-30)

② 관계의 어려움

유치원이나 저학년일 경우에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사귀는 게 정말 

힘들어졌다. 친구들이 잘 안 어울려주니 친구들에게 뭘 사다주거나 학교선생님께 부탁을 해보기도 하

였다. 심지어는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논다. 그 속에서도 형 노릇을 못한다. 저만의 세계에

선 아동이 최고이지만 공동생활을 잘 못하니 어른이 억지로 친구관계를 맺어주지 않는 이상 친구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이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거

나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도 친구 사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반아이들과 사

귀게 하려는 것은 그런 친구랑 있을 때는 일반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 지만의 세상에선 지가 최고라, 아가 잘해......일케 체육대회를 하면은 남들은 체육복 입고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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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노는데 야는 혼자서 가만~히 있어요. (d모 1-9-13)

친구를 사귈라하니 지가 사다 주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래가 그 아들이 그 다 

얻어먹고 나면은 돌리는 거지.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c모1-5-12)

1학년 입학해서 부터 친구관계가 지는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저희반애들도 그렇지만 떨어지고 

이라면 답답해하니깐, 안 놀아지는 거에요 어른이 억지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는 이상 그게 참 힘들더

라고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정상아와 거의 그게 없는거에요.(b모1-7-20)

(4) 내려놓는 고통

엄마들은 아동의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낮아 모든 면이 느리고 답답하다고 인지하게 되었다. 그

러나 인지하는 것과 현실은 달랐다. 내려놓는 고통은  늘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내려놓는 과정의 

고통이었다. 온전히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엄마들은 학습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특수

학급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장애등급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아이행동과 태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천사와 악마의 소리를 듣기도 하며 천사와 악마를 

만나기도 한다. 천사와 악마는 다름 아닌 주변의 선생님들이고 이웃들이고 친척들이다. 아니 엄마 그 

자신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며 갈등 속에

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다. 

① 학습에 대한 갈등

아동들이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알고 있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습을 시킨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시험점수를 20-30점 정

도로 받아오기도 하고 50점 정도가 되는 아이도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르

치려다 보니 아이와 부딪혀서 점점 학습에 대해 포기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학습을 완전히 멀리 할 수 도 

없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 아이와 부딪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

도 없다.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어릴 때는 제 의도대로 잘됐지만은 커가지고 애를 앉혀놓고 애를 학습시키니

깐 제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손이 올라가고 꿀밤도 때려지고(b모 1-6-21)

우리 애가 저렇다해서 아이에 대한 실망이라던지 그런건 전혀 없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

으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욕심을 지기겠노. 건강한 거 하나로. 건강한 거 하나로. ...... 나름대로 

막일을 하고 살수밖에 없는 팔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겠지만은 그렇다고해서 내가 저거를 

의사를 만들어가 고생을 안 시켜야겠다. 그래가꼬 하기 싫은거 책상에 앉혀가 해해 그러고 싶은 마음

은 없어요. (d모 1-14-32)

② 특수학급에 대한 갈등

일반아동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학습이 떨어지다 보니 학교선생님으로부터 특수학급에 대한 제

의를 받기도 한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아동들도 있다.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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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학습보다는 다양한 수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수학급의 아이들 수준이 워낙 차이가 나 아이가 자신이 왜 그곳에 가야 하느

냐고 말하기도 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때 특수학급을 보내는 것이 학교를 선택하기가 용이한 

경우도 있어 늘 갈등스러운 부분이다.

오는 아이들 중에 특성화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이 올까봐 그 시간이 아

깝게 보내질까 봐 만약에 요리면 요리 미술이면 미술, 각 과목에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더라고 애들 

교육이 이루질만한 내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으로 보내고 집 가까이서 왔다갔다하고 ...그냥 졸업장만 받아

야 되질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b모1-15-22)

③ 장애등급에 대한 갈등

병원과 치료실을 다니면서 차라리 장애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러는 게 좋다고 해서 장애등급 3급

을 받은 어머니도 있었다. 장애등급을 받고나니 치료실 비용과 병원비가 저렴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경우도 생겼다. 어떤 어머니들은 장애등급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도 충격을 

받을 정도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장애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도움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않을까 

생각도 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는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여전히 혼란스럽다. 

거기서는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장애등급을 왜 받지 않았느냐,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그때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또 **교수님하고, **원장님은 그렇게 안보고 또 경계선 지적장애로 그냥 보고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바라보시고 보시는 관점마다 다르더라고요. (b모 1-3-32)

인쟈, 어떤 일이 있냐믄 즈그 조카가, 외사촌 조카가 한 살짜리 적은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가, 

학교에 가서 뭐라, 같은 학교 댕깄그든, 긍까 정신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응? 행님이란 

소리도 안하고 **이는, 정신병자다. 이래코롬, 막 이래노니깐 ..(d모 1-8-2)

④ 천사와 악마의 소리

학교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잘해주면 천사를 만난 듯이 기쁘다. 특히 칭찬을 해주면 더없이 힘이 난

다. 복지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복지관 다니면서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밝아져 엄마로 하여금 한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럴 때 엄마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게 된다. 

반대로 선생님이 아이가 엎드려 자도 관심도 없고 엄마를 만나주지도 않거나 무시하면 속상하고 

힘이 빠진다. 그럴 때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다. 엄마인 나도 화가 나고, 우리 아이가 불쌍하고, 내 처

지가 불쌍하다. 주변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려 하지만 주변의 반응으로 아이에게 다정하지 못하게 

된다.

..가는 그냥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마, 공부에는. 근데 지금은 쪼~금. 마 니는 못한다 니는 못

한다. 이래 노니깐, 나는 원래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래 인쟈 요번에는 5학년에 가가지고는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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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놀면 논다고 칭찬, 공부하면 하는 데로 칭찬. 이래 해주는 가봐요. “,오늘 내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다?“이라는기라. ”와~~!진짜 기분 좋다.(a모 1-6-19)

학교 이런데를 잘 안나가거든요. 애들 몇을 서이라 제가 학교 문앞까지 밖에 안가봤어요. 그래노니 

지가 인쟈 **이 선생을 만나가 인쟈 하는데 그 선생을 만날라 하니깐 그 선생이 안 만나 줄라 하더라

네. 그 구청에서 그 **이 담임 선생님을 한번 만날라고 4학년 때 한번 뵙고 싶다하니깐은 시간이 없다 

하면서 안 만날라 하더랍니다. .. 누버자면은 선생님 **이 잡니더 이라면 “놔둬라“이라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a모 1-7-40)

어떤 점이 힘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막 갔는데, 친구가 밀었는데 얘가 책상에 부딫쳐가꼬 피가 났

는가봐요. 긍까 전화가 왔어. 선생님이. 그래서 쫓아가니까 애가 피가 나고 이라믄, 다치고 하믄 춥고 

떨림이, 떨리잖아요. 아가 막, 그, 드,등불 이런데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선생님은 옆에서 다른 여자 

선생님분하고 이거,뭐,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애가 저렇

게 떨고 있는데 책, 교실에다가 델다 놓든가, 씁, 그때가 몇월 달이고.. 근데 추웠,암튼 추웠어요. 그케

뭐.. 그런데 막, 긍께 막 저럴~정도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로 애들인데, 어, 애가 저렇게 

떨고 있는걸 무관심 할 거 같으믄, 애들인데도 얼마나 뭐 이렇게 뭐 자상하겠노, 이런 생각이 참 안 

들더라고..솔직히 깨놓고..(d모 1-7-29)

(5)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

어머니들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만 마음을 다잡는다. 지내오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은 자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매를 때리게 됨을 경험하였다.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

으면 될 거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가지지만 당장 중학교를 가야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답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 스스로를 비워내려고 한다.  내가 

비어 있어야 내 아이와 함께 할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래가 불확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비워내야 함을 긴 세월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그래야 내 아이도,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려 노력중

인 것이다.

① 도움의 손길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 아이는 괜찮나?”라고 물어주는 것보다 아이랑 영화를 한번 보러 

가거나 등산을 가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아이에게 힘이 되었다. 친구들과의 1박 2일 캠프에 참석한 아이의 표정

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로인해 어머니도 행복했었다. 학교 선생님의 칭찬과 관

심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제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들도 도움이 되었다.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

고 아이가 이야기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일부아동들은 약물치료를 통해 도움도 받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인지치료와 심리치료 등이 도

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친구관계를 도와주는 사회성 프로그램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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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한다. 학습은 나아지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물론 그런 모임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반아이들도 마음

을 열고, 그냥 같이 하는 프로,, 작년에 학교에서 연말에 일반아이랑 같이 그 일박이일로 캠프를 마련

하시더라고예, 애가 너무 좋아하는거에요, (b모 1-17-15)

.. 근데 그 선생님은 인자 자기가 인자 이렇게 전문이다 보니까 애기들 다룰 줄 아니까 **이하고 상

담을 하니까, 애가 마,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기라. 그기만 가는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집착

성이 굉~장히 강할 정도로막...그기 막 인쟈,샘이 지말 다들어주고.. 지 얘기 다들어주고 지가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 그 선생님을 마, 이렇게 세상에서 지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지 얘기를 들어준 사람.. 

엄마 외에.....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애를 무시하거든(d모 1-2-3)

② 내 마음 다스리기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고 학습도 포기하였지만 다른 자녀들한테 보다는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부모이다 보니까 아동하고의 관계가 더 안 좋아 지는 것 같아서 회피하게도 된다. 마음을 비워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칭찬도 해보고, 마음을 비우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다. 아

동 때문에 부부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투는 일이 잦을 때는 더 힘들다. 아이의 변화는 느리고 아이의 

행동은 수시로 부모를 화나게 해서 마음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머니들을 위한 교육이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한테 대하는데, **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

이 한테는 좋게 뭐라하고, **이한테는 소리를 좀....내죠..네....안 그럴려고 해도 그렇데 되더라구요....(g

모 1-26-18)

이제는 어차피 지가 다니는 학교지만 솔직히 그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애.. 애 위주에서 봐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학교오기 힘들고 학교 와서 생활하는 게 힘들면... 애 입장에서 덜 힘들게 해줘

야 되지 않을까....그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신경 안 쓴다는 거도 

있겠지요 (f모 1-2-17)

③ 엄마의 간절한 희망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아이가 당당하게 말할 것은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일반 아동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를 바라며 학교에서 왕따를 안 당했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있다. 아동들이 지금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엄마들은 간절히 바랄 뿐이다.

... 다른 애들만큼 흔히 말하는 보통 기준의 그 정도만 가면 그래도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다른 애

들만큼 생활을 보통 뭐 어른이 돼서 나가서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사회든 과학이든 어느 정도 기본적

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을 어디 붙이면 붙는다 안 붙는다 이 정도는 그래도 솔직히 기본이니까 그

런 식으로 그 정도는 가르쳐 주고 싶고 그렇죠...그렇죠 ....점수를 이제 상관 안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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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나 100점 되면 좋고 90점 되면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애보고 닦달을 

한다고 걔가 100점 맞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f모 1-9-25)

 내한테 그게 큰 꿈인데.. 뭐 나는 뭐 잘 되라 하는건 아니라 그냥 남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바보처럼 말고 그냥 지가 당당하게 말할 껀 말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니깐. 내

가 봤을 때는 그래(a모 2-21-18)

④ 여전히 불안한 미래

어머니들은 학습이 어려워지는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니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갈 시점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보내 그냥 졸

업장만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남자 아이들은 군대에 대한 걱정도 된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면 낮은 대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겪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교

우관계 등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맥락으로 보여진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그냥 막연히 걱정이 그 뒤에 오는 아이들 중에 특성화보다는 다

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이 올까봐 그 시간이 아깝게 보내질까 봐.(b모 1-15-22)

키우면서 인제, 키우면서 힘드는게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급이 되어가지고 장애등급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 

상태로는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나, 미래 직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등학교 

진학이 당장 있으니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지금 현재......네, 그때도(중학교를 보낼 때), 쫌 고

민을 했는데, 대안학교 이런데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대안학교 자체가 또 나름대로 입학기준이 

일반학교보다 더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B모 1-8-20)

2)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

갈라진 벽 틈새에 핀 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째로 손 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___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째 너를,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련만. (차경아 역, 2005:33)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 과정이었으며, 현상을 통한 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임을 알 수 있었다. Tennyson

의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 아이니까 누구보다 잘 난 아이로 키우고 싶었고,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

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컸었다.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소유하

고 있으므로 될 줄 알았다. 욕망이 컸기 때문에 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엄마도 느렸나보다는 후회가 

된다. 



210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 1 호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가 아닌 아이 그 자체로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누나!

(차경아역, 2005: 33)

松尾芭蕉의 글처럼 내가 바라는 내 아이가 아닌 울타리 곁의 냉이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

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은, 내가 그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류시화역, 2003: 9)

그러면서 Buscaglia(버스커글리아)의 말처럼 느리다는 것도 이해하고,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아이 그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의 욕망을 내려놓는 고통의 과정이기

도 하였다.

나 홀로

숲속을 거닐었지.

아무 것도

찾을 뜻은 없었네.

그런데 그늘 속에 피어 있는

작은 꽃 한송이 보았지.

별처럼 반짝이고

눈망울처럼 예쁜 꽃을.

그 꽃을 꺽고 싶었는데,

꽃이 애처롭게 말했네.

내가 꺽여서

시들어버려야 되겠어요?

하여, 꽃을 고스란히 

뿌리째로 캐어,

예쁜 집 뜨락으로 옮겨왔지.

조용한 자리에

다시 심어놓으니,

이제 늘상 가지 치고

꽃 피어 시들 줄 모르네. (차경아역, 200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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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의 그러한 과정은 Goethe의 ‘발견’의 시와 같다. 어머니들은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

안하지만 마음을 다잡는다. 지내오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은 자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매를 때리게 됨을 경험하였다. Goethe의 시처럼 꽃을 꺾어 시들어 버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소유하

려고 한 욕망이 아이를 망치게 됨을 알게 된 것이다.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될 거라며 미래

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가지지만 당장 중학교를 가야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여

전히 불안하고 답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 스스로를 비워내려고 한다. Goethe의 시에서 나타나

듯이 내가 비어 있어야 그늘 속에 피어있는 꽃을 찾을 수 있으며, 내 아이와 함께 할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나 스스로를 비워내야 함을 긴 세월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그래야 내 아이도,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려 노력중인 것이다. 하지만 내 옆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욕망에 숲에서 뜨락으로 옮겨와 생산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

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함을 경험하

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통한 본질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면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8명의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어머니

를 대상으로 2, 3회에 걸쳐 면접을 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Van Manen의 현

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과정이었다. 못하고 느린 것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

동이 노력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빠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리게 가는 아이에게 보폭을 

맞추어 가는 것임을 경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발달이 늦거나 어리석거나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아

이이다. 즉 처음부터 다른 아이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인지하는 시기는 학교에 들어가서 인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검증된

(신종호 외, 2005; Schalock et al., 2007; Vuijk et al., 2010) 결과와 같다.

둘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주된 어려움은 학습과 친구관계에서 나타났다. 아

동의 적응상의 어려움(Russel and Forness, 1985; Epstein, et al., 1986; Borthwick and Eyman, 1990; 

Barlow and Durand, 1995)과 문제행동(Polloway et al, 1985; Epstein et al., 1986)들로 인한 어려움으

로 인해 어머니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한계를 절감하기도 한다.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Hall et al., 2005; Emerson et al., 2010)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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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현상은 ‘못하는 아이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로의 

이해‘과정이었으며, 현상을 통한 경험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바라보기’임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아이

를 낳았을 때 어머니들은 ‘나도 아이가 있음을, 엄마라는 존재임을’ 즐거워하며 내 아이가 다른 아이

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뜻하는 목표대로 잘 키우려고 하였다. 테니슨의 시에서 “지금 뿌

리째로 손 안에 들고 있다”는 그 꽃과 같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소유하려 하였다. 그

래서 아이가 평소에 달리기를 못하지만 엄마가 도와주니까, 적어도 등위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기대는 무너지고 다음 경기를 하는 아이들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낼 수 있기

를 바라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시합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달리기를 못한다는 것을, 달리는 것이 다

른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 것보다 늦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프지도 않고, 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내가 아이를 업고 달릴 수도 없고, 아이가 못해내는 것도 아

니다. 아이는 느리게 갈 뿐이고 늦게 도착할 뿐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엄마는 내 꽃이, 

내 아이가 시들어 있는 것에 불만이다. 아이가 못한 것보다 결국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엄마는 소유하려고만 한 것이다. 우

리 아이가 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리게 걷는 것임을 안후에는 아이와 보폭을 맞추며 스스로의 욕

심을 비워내기 시작하였다. Tennyson의 비유처럼 꽃을 가지는 게 아니라, 松尾芭蕉의 비유처럼 꽃을 

알아보기 위해서 Goethe의 비유처럼 단지 눈여겨 살펴볼 뿐이다(차경아 역, 2005 참조). 그러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와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

식해야 함을 경험하였다. 경험 본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의 경험이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가 남들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였

다. 하지만 아동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아동의 어려움을 외부로 드러내거나

(Fenning et al., 2007), 도움을 찾아 다녔다. 아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장애물은 부모의 평가와 연관

이 있다는(Douma et al., 2006: 1232) 결과를 지지하는 부분이다. 

둘째, 아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다. 아이가 학습뿐만 아니라 문제행동과 대인관계 등 이차

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기 시작하자 ‘내 아이가 왜 이럴까?’ 고민하며 주변의 자문과 의사의 진단,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엄

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엄마의 태도로 인해 아이

가 또래집단에서 힘들어하고(Smith and Sharp, 1994), 사회적으로 잘 지낸다는 것도 경험하였다(Hall 

et al., 2005: 171). 아이 때문에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였다(Poston et al., 2003). 아동의 존재

에 대한 수용과정에서 엄마의 인식은 중요한(Turnbull et al., 1988; Scorgie and Sobsey, 2000) 요소

임을 알 수 있는 맥락이다.

셋째, 바라보기 경험이다. 아이를 소유하려하면 아이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경험 하면서 아동을 소

유하기보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각하였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다. 미래

에 대한 불안은 더 그렇다. 그래도 엄마가 존재하고,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존재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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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려 한다. 그래서 내 아이를 보다 많이 알려고 하는(소유) 것이 아니

라 보다 깊이 알려고 노력하며 바라보려 한다. 그래서 아이를 멀리 보내지 못하고 아이 옆에서 바라

보려는 또 하나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들이 성숙되게 하는 과정이며, 아동의 안녕에 기

여하는 과정으로(Simmerman et al., 2001) 보인다.

이러한 경험적 본질 탐색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보이는 답답하고 어리석고, 늦은 행동이 아이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

다고 생각하였다(이재연․한재숙, 2003). 이러한 인식은 아이를 혼내게 되고, 부부싸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동들은 문제행동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점(Barlow and Durand, 1995)을 나타내게 

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과 부모들이 아

동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학습이 지나치

게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 조기검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하더라도 아동의 학습과 친

구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힘든 부분이다.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영역에서 아동과 어머니

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방과 후 교

육기관, 가정이 연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박주연․이희광, 2011)을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여 실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엄마를 비워내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엄마’는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는 중요하다. 지지체계에 대한 

강화는 엄마를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Chang and McConkey, 2008:45-46) 때문이다. 병

원이나 복지관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발견, 개입의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지집

단이나 자조집단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선생님들이 아동

들을 지지적 환경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머니들을 늘 갈등하게 한다. 엄마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므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양육에 관한 정확한 지침서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

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대안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방과 후 학교나 주말학교 프로그램의 도입 

등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주 대상자는 어머니이다. 양육에 있

어 어머니의 긍정적 태도가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도 밝혀졌지만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감도 실천적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에 대한 공적인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사회

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초,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생애 주

기적 변화에 의한 경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또한 모의 양육경험에 의존하여 부의 의견을 

본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아동의 지적기능과 사회성의 정도와 같은 세분화된 양육 경

험의 근거로는 부족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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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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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Nurturing Experiences Mothers whose Children hav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isorder

Choi, Malok

(Kyungsung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are giving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their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disorder. The core analytical strategy was to find out the essential meaning of 

caring their children. For this purpose, eight mothers were participated in depth 

interview, which conducted during October, 2011 through July 2012. The 

face-to-face interview repeated two or three times based on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interview suggested two major findings: changing mother’s view 

from raising retarded children to caregiving a child with growing-up substantially 

slow speed; the essence of nurturing experiences for mothers, whose children 

have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was to watching with attention rather 

than advocating ownership. This result can be also found in Barshow’s concept of 

‘watching’ rather than ‘possession’, which is suggested by Tennyson. However, 

the essential meaning of this concept was associated with ‘watching with care’, 

which was originated form Goethe’s notion of ‘existence’.

Mother’s of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have reached a 

point of view: when creating a parent-child relationship, it was essential that the 

child was not ‘my child’, but was ‘a child’ per se. This typ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a result of giving up a desire that the child raised within 

mother’s boundary. It was also a result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conflict in 

mother’s mind. To internalized this view, it is recommended that the mothers 

implement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mothers put down 

overly-pushed motive toward their children; second, they enhanc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toward their child;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mothers build a 

new sense of existence through matching their level of concern with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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